
한국산 발기부전 치료 잇따라 출시
동아제약·환인제약·신풍제약 임상시험 … 비아그라와 각축전?

비아그라와 유프리마 등 외국산이 점령하고 있는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 조만간 `토종'제품들이 도전장을

던지며 잇따라 선보일 전망이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, 동아제약은 비아그라 등과 같은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 D̀A-8159'를 개발, 임상 1

상시험을 거의 끝내고 곧 임상 2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.

임상 1상시험에서 뛰어난 약효를 보여 임상참여 의료진들로부터 신약으로의 개발전망이 밝다는 평가를 받은 것

으로 알려졌다.

환인제약은 성기에 직접 바르는 연고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제 `듀러브'를 개발,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3상시험

을 진행하고 있어 2002년 중으로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듀러브는 먹는 치료제 출시 이전에 사용되던 파마시아코리아의 `카바젝트'나 한국얀센의 `뮤즈'와 동일한 성분

으로 신약은 아니지만, 기존약물이 주사제 형태로 사용하기 불편했던 단점을 보완해 바르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

다.

신풍제약도 주사제 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제 `스탠드럭' (가칭)을 개발, 모든 임상시험을 끝내고 식약청에 시판승

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.

신품은 식약청의 심사 등 승인절차를 거치면 오는 4월이나 5월중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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